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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은 손쉬운 접근성, 양방향성, 동시성, 개방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

만 이에 따른 역기능도 심각하기에, 역기능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정보화 역기능별 경험과 인식’ 그리고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해 그 실

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실태 이해와 그에 맞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초등학생들의 정보화 역기

능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 경험과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보다 효과적인 정보통신윤

리교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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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Internet provides a lot of convenience such as easy accessibility, interactivity, 

concurrency, openness, subsequent dysfunction causes serious problems. Especiall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indiscriminately exposed to the problems, and thus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is needed for the student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randomly selected 

5th and 6th graders in Chungbuk area, and analyzed 'students' experience and perception related 

to information dysfunction' and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related to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at school'. In addition, for the detailed understanding of students' 

current status and accompanying instructional approach,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xistence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and grade. As a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and grade in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related to the information dysfunction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Considering such differences according to students' gender and grade, appropriate 

instructional approach needs to be prepared to satisfy students' needs for more effectiv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Keywords : Information dysfunct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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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통신망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보처리 기

술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는 접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종래의 시간, 거

리, 장소와 같은 물리적인 개념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 대인 관

계, 소통 방식, 공동체 의식, 지식과 정보에 대한 

태도 및 처리 방식 등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를 연결

하고, 손쉬운 접근성, 양방향성, 실시간성, 개방성 

등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많은 편리함을 제공한

다.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

은 정보기기의 발달과 대중화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는 동시에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학생들의 일상에서 중요

한 일부가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교육은 기능적인 

면에서 인터넷을 잘 이용하는 학생들을 길러 냈

지만, 기술 보급과 활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

했던 정보통신윤리교육으로 인하여 현재 여러 가

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

지는 악성댓글, 언어파괴, 개인정보 도용, 저작권 

침해 등의 많은 부정적인 행동들이 아직 정서적

으로 덜 성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며, 학생들은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이면서 동

시에 가해자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터

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과 같은 정

보기기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한 각종 중독 현상

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1][2][3]. 

인터넷으로 인한 이와 같은 역기능을 해결하고

자 정부는 2005년 12월에 개정된 초중등학교 정

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과 2007년 2월에 ‘정보’ 

교육과정을 새로이 고시하고, 정보윤리와 관련한 

내용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교육의 

미비, 내용의 불균형, 교수방법의 이해 부재, 교

육여건의 부족, 교사연수 기회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과 함께 역기능 예방에 대한 가시적인 효

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4][5].

이와 같이 정보화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한 이

해와 대처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한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윤리교

육의 실태와 요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맞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시사점

을 얻기 위하여 학생들의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 

정보화 역기능의 종류는 다양하다. 먼저 범죄

형과 비범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형은 

다시 사이버테러형과 일반범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6][7]. 각 유형별로 여러 자료들에서 논의된 

역기능의 종류를 분석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6][7][8][9][10]. 

유형 종류 설명

범
죄
형

사
이
버
테
러

해킹

타인이나 타기관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사용자 정

보 도용, 파일 및 자료 삭제와 유출,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실행

악성 프로그램 
유포

정상적인 작동 방해를 위해 바이러스, 웜, 스파이웨어 

등을 고의로 유포

일
반
범
죄

사이버 폭력

언어폭력, 모욕, 명예 훼손, 스토킹, 학대, 소외 등 폭력

성 내용이 단시간 내에 유포 가능하여 심각한 피해와 

피해자의 공포감 유발

개인 정보 
침해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수집, 제공 받은 목적 이외로 개

인 정보 사용, 취급자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

저작권 침해

P2P 방식의 자료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터 프

로그램, 영화, 음반, 각종 콘텐츠 등의 불법복제물이 유

포 또는 판매

유해물과 
유해사이트

불건전 정보, 음란물 등 제공. 음란대화를 유도하여 성

가치관 왜곡 및 성범죄 충동. 자살, 폭력미화, 병역기

피, 반국가정보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공유 및 오

프라인범죄 유발

 낯선 만남과 
사이버성범죄

낯선 만남을 통한 성매매, 원조 교제, 성폭력 등 성범

죄 발생 

비
범죄형

중독

게임중독, 채팅중독, 자료중독, 음란물중독 등을 통해 

학업 지장, 일상생활 부적응, 감정 조절 능력 감소, 폭

력적인 행동. 대인 관계 장애 등을 유발

언어 파괴 언어 파괴로 인한 일상 언어 생활에 악영향

<표 1> 정보화 역기능의 유형과 종류



초등학생의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태  25

한편, 경찰청의 연령별 사이버 범죄 현황 보고

(<표 2>)를 보면, 10대 학생의 사이버 범죄율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6]. 이

와 비교할 때, 청소년 유해정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11] 결과는 10대 학생들의 41.7%

가 역기능 관련 행위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생

각하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

다고 보고한 바 있어서 학생들의 무지가 그들을 

범죄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분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기타

2008 26.6 39.0 21.8 11.8 0.8

2009 19.4 34.0 29.6 16.5 0.5

2010 19.5 39.5 25.4 14.4 1.2

2011 17.6 40.2 27.2 14.7 0.3

<표 2> 연령별 사이버 범죄 통계 
(단위: %)

출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범죄 이외의 기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중독은 의존

성, 내성, 금단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초

래하며, 이 현상들은 학업 지장, 일상생활 부적

응, 감정 조절 능력 감소, 대인 관계 장애 등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3][4][12]. 또한, 음

란물은 연상 작용에 따른 학업지장, 성적 충동 

증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충동적 행동 등을 

초래할 수 있다[1][13]. 이와 더불어서, 인터넷 댓

글 피해 경험은 대인 관계 위축, 생활 의욕 저하, 

자살 충동, 타인에 대한 보복 등의 행동 인식 변

화와 함께, 우울감, 노여움, 불안감 등의 감정 변

화를 유발하기도 한다[10][13].

2.2 정보통신윤리교육 현황

교육인적자원부는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이용하는 국민의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

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컴퓨터소양교육 및 정보

통신윤리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윤

리교육은 그 비중이 적었으며, 정보윤리에 대한 

기본 고찰 없이 정보윤리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14]. 

2005년에 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이 개정되

면서 초등학교에서 정보윤리교육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도덕

과 또는 사회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여 차별성이 없음이 지적되었다[15].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정보

통신활용교육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

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되, 7차 교육과정과 

달리 별도의 의무 교육 시간은 배정되지 않았다

[16]. 또한 학교 재량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편

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 필요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 시간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서 오히려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 

2.3 선행 연구 분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실태를 

조사하였던 연구들로는 전경희[14] 김병곤[17] 이

중두[18] 정영민[19] 한경선[20] 등의 연구가 있

다. 이 연구들을 분석하면 몇 가지 문제들을 발

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지역별

로 이루어졌기에 아직 조사되지 않은 타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역기능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수행되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자별로 정보화 

역기능 분류가 다르기에, 역기능에 대한 포괄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사용했

던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정보통신 흐

름에 맞지 않거나, 초등학생의 특성과 관련이 적

은 문항들 발견되어 설문 문항의 재구성이 요구

된다. 또한 대부분의 문항들이 단순히 정보화의 

역기능 경험 유무나 빈도만을 묻는 경우가 대부

분이고,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문

항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충북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실태를 조사

하였다. 또한 <표 1>에 정리된 일반범죄 유형의 

5가지 정보화 역기능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역기능 관련 경험과 인

식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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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와 군지역을 나누어 임의로 학교들을 선택하여 

2012년 4∼5월에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로 703

명의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대상 학생들

의 성, 학년 그리고 거주지별 인원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학년 거주지
합계

5학년 6학년 시 군

성별 
남 212 148 183 177 360

여 207 136 183 160 343

합계 419 284 366 337 703

<표 3> 응답자 분포 

3.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

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던 선행 연구들

([17][18][19][20])을 참고하여, 문항들을 수정하거

나 추가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 문

항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표 4>와 같다.  

설문영역 세부 항목

개별 배경 정보 성, 학년

정보화 
역기능
별 

경험과 
인식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언어폭력 
가해 경험 및 느낌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도용 경험, 개인정보 도용 이유, 개인 정보 도용
에 대한 인식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 경험과 인식, 인터넷 저작물의 무
단 이용 경험과 인식

인터넷 유해 
저작물 이용

인터넷 유해 저작물 접속 경험, 접속 방법, 접속 장소,  
접속 동기

인터넷 통한 
낯선 만남

가상적 대인 관계 지향성, 인터넷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 경험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경험과 인식

정보통신윤리교육 경험 유무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

<표 4> 설문지 문항 구성

3.3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모든 변수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과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

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4.1 정보화 역기능별 경험과 인식

4.1.1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인터넷에서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를 조

사한 결과, 32.6%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χ2검정 결과, 성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학생(42.5%)이 여학생

(22.2%)보다 더 많이 인터넷에서 언어폭력을 당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잦

다고 응답한 남학생이 10.6%나 되었다. 

한편,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

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알아본 결과, “학교 선생

님”을 택한 학생은 3.5%에 불과했으며, “아무에

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48.4%)를 보인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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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자주 있음 5.7 10.6 .6 4.8 7.0

가끔 있음 26.9 31.9 21.6 27.7 25.7

전혀 없음 67.4 57.5 77.8 67.5 67.3

χ2 검정 χ2=48.506
p= .000***

χ2=1.781
p=.411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시 도움 요청 

대상
(복수 응답)

친구 16.3 13.0 22.5 16.6 15.9

가족 18.2 12.4 29.2 24.5 9.3

경찰청 등 기관 4.3 3.0 6.7 4.6 3.7

학교 선생님 3.5 4.1 2.2 4.0 2.8

기타 9.3 11.8 4.5 9.3 9.3

도움 요청안함 48.4 55.6 34.8 41.1 58.9

<표 5> 사이버 언어폭력 피해 경험 및 도움 요청 대상

언어폭력 가해 경험 및 느낌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2.3%의 학생이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χ2검정 결과,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남학생(29.8%)이 여학생

(14.6%)보다 언어폭력 가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폭력 가해 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에 대해서 40.8%가 반성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비교할 때 50.3%가 별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χ2검정 결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

었다.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반성하게 되었다"라

는 응답이 5학년의 경우 50.5%로 나타난 반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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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 경우에는 27.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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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비방 
글허위 글 
올린 경험

자주 있음 1.0 1.7 .3 1.0 1.1

가끔 있음 21.3 28.1 14.3 20.8 22.2

전혀 없음 77.7 70.2 85.4 78.2 76.7

χ2 검정
χ2=24.132
 p=.000***

χ2=.228
p=.892

타인 비방 
글허위 글 
올린 뒤의 

생각

재미있어 또 하고 
싶었음

3.2 3.8 2.0 2.2 4.5

별 생각 없었음 50.3 53.3 44.0 42.9 60.6

상대에게 미안하고 
반성함

40.8 36.4 50.0 50.5 27.3

기타 5.7 6.5 4.0 4.4 7.6

χ2 검정
χ2=2.825
p=.419

χ2=8.816
p=.032**

<표 6>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 경험 및 느낌

4.1.2 개인정보 도용

 

개인정보 도용 경험 및 이유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해 15.9%의 학생이 “자

주” 또는 “가끔” 도용하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이

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지도가 

필요하다. χ2검정 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그리

고 학년별로는 6학년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

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인정보 도용의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게

임 사이트 가입을 위한 경우 81.3%, 쇼핑을 위한 

경우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χ2검정 결과, 성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학생은 90%가 

게임 사이트 가입을 위해 정보를 도용하였으며, 

여학생은 게임 사이트 가입(59.4%), 쇼핑(12.5%), 

기타 이유(28.1%) 등으로 정보를 도용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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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인터넷 

접속 경험

자주 함 1.7 3.1 .3 .5 3.5

가끔 함 14.2 19.2 9.0 11.2 18.7

한 적 없음 84.1 77.7 90.7 88.3 77.8

χ2 검정
χ2=24.002
p=.000***

χ2=17.998
p=.000***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인터넷 

접속 이유

음란 사이트 가입 위해 ․ ․ ․ ․ ․

성인 영화, 만화 보기 위해 ․ ․ ․ ․ ․

인터넷 쇼핑몰 이용 위해 4.5 1.3 12.5 6.2 3.2

게임 사이트 가입 위해 81.3 90.0 59.4 71.4 88.9

기타 14.2 8.7 28.1 22.4 7.9

χ2 검정
χ2=15.125
p= .001**

χ2=5.634
p= .060

<표 7> 개인정보를 도용한 인터넷 접속 경험 및 이유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인식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료

를 얻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 89.7%의 학생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가끔 해도 괜찮다", “필요하면 언제나 해도 

된다"라는 응답도 각각 9%와 1.3%로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χ2검정 결과, 학년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

록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남 여 5 6

절대로 해서는 안 됨 89.7 88.3 91.2 92.3 85.8

경우에 따라 가끔 해도 됨 9.0 10.3 7.6 6.3 13.1

필요하면 언제나 해도 됨 1.3 1.4 1.2 1.4 1.1

χ2 검정
χ2 =1.595
p= .451

χ2 =9.673
p= .008**

<표 8>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인식

4.1.3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다운로드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자료를 불법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

해, 27.9%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하

였다. χ2검정 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었다. 남학생(남학생 37%, 여학생 

18.5%)과 6학년이(5학년 22%, 6학년 36.6%)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복제 또는 다운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73.9%로 조사되어 많은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검정 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남학생 31.8%, 여학생 20.1%) 그리고 

학년별로는 6학년이(5학년 19.8%, 6학년 35.7%) 

더 불법 복제나 다운로드를 가끔 또는 언제나 해

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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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다운로드 
경험

자주 있음 4.8 7.8 1.8 3.1 7.4

가끔 있음 23.1 29.2 16.7 18.9 29.2

전혀 없음 72.1 63.0 81.5 78.0 63.4

χ2 검정
 χ2=33.362
p= .000***

χ2=19.230
p= .000***

불법 
복제

다운로드
에 대한 
인식

절대 해서는 안 됨 73.9 68.2 79.9 80.2 64.3

경우에 따라 가끔 해도 됨 23.8 27.9 19.5 18.6 31.7

필요하면 언제나 해도 됨 2.3 3.9 .6 1.2 4.0

χ2 검정
χ2=16.724
p= .000***

χ2=23.124
p= .000***

<표 9> 불법 복제 또는 다운로드 경험 및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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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물의 무단 이용 경험 및 인식

“숙제를 할 때 인터넷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

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60.6%가 자

주 또는 가끔 경험한 것으로 답하였다. χ2검정 

결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6학년

이 5학년보다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한 경

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대해, 53.2%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6.8%의 학

생은 “조건에 따라서” 또는 “항상” 이용해도 된

다고 응답하였다. χ2검정 결과, 학년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6학년이 5학년보다 저작

권에 대한 인식이 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전체 남 여 5 6

인터넷 
저작물의 
무단 
이용 
경험

자주 있음 4.3 5.0 3.5 2.2 7.4

가끔 있음 56.3 52.1 60.7 55.4 57.6

전혀 없음 39.4 42.9 35.8 42.4 35.0

χ2 검정
χ2=5.466
p= .065

χ2=13.420
p= .001**

인터넷 
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대한 
인식

절대 해서는 안 됨 53.2 56.6 49.7 60.2 42.7

타인에게 피해 없으면 해도 됨 14.0 13.7 14.3 12.0 17.1

경우에 따라 가끔 해도 됨 30.8 27.5 34.2 26.1 37.7

할 수 있다면 항상 해도 됨 2.0 2.2 1.8 1.7 2.5

χ2 검정
χ2=4.398
p= .222

χ2=20.872
p= .000***

<표 10> 인터넷 저작물의 무단 이용 경험 및 인식

4.1.4 유해 저작물 이용

유해 저작물 접속 경험 및 접속 방법

음란, 폭력, 엽기 등의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저작물을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0.9%가 우연히 본 적이 있으며, 4.9%가 매주 1

〜2회 이상 보는 것으로 답하였다. χ2검정 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학생과 6학년이 더 접속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해 저작물에 접속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친구들을 통해서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우연히 접속했다는 응답이 2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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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 
저작물 접속 

경험

접속한 적 전혀 없음 64.2 57.2 71.4 69.4 56.3

우연히 본 적 있지만 
일부러 접속하지 않음

30.9 34.2 27.4 27.0 36.6

주 1~2회 정도 접속함 3.4 5.6 1.2 2.4 4.9

주 3~4회 정도 접속함 1.1 2.2 ․ 1.0 1.4

매일 접속함 .4 .8 ․ .2 .8

χ2 검정
χ2=28.520, 
p=.000***

χ2=14.017, 
p= .007**

<표 11> 유해 저작물 접속 경험 및 접속 방법

인터넷 유해 
저작물 접속 

경로
(복수응답)

친구들이 알려줘서 31.9 36.6 0.0 21.1 39.3

인터넷 검색 통해서 10.6 12.2 0.0 5.3 14.3

인터넷 배너 광고 통해서 12.8 9.8 33.3 21.1 7.1

스팸메일 통해서 4.3 4.9 0.0 5.3 3.6

우연히 29.8 29.3 33.3 21.1 35.7

기타 10.6 7.3 33.3 26.3 0.0

 

유해 저작물 접속 장소 및 접속 동기

유해 저작물을 접속하는 장소는 자신의 집

(55.9%), PC방(23.5%), 친구의 집(11.8%), 기타 

장소(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속 동기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접속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변의 친구들이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호기심 때문에”, “쉽게 접

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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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사이트 
접속 
장소

자신의 집 55.9 53.3 75.0 64.3 50.0

친구의 집 11.8 13.3 0.0 7.1 15.0

PC방 23.5 23.4 25.0 7.1 35.0

학교 0.0 0.0 0.0 0.0 0.0

기타 8.8 10.0 0.0 21.4 0.0

χ2 검정
χ2=1.398
p=.844

χ2=9.022
p=.061

유해 
사이트 
접속 
동기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 12.1 13.3 0.0 7.6 15.0 

주변 친구들이 보기 때문 21.2 20.0 33.3 38.5 10.0 

쉽게 접속 가능하기 때문 6.1 6.7 0.0 0.0 10.0 

스트레스 해소 위해 42.4 40.0 66.7 30.8 50.0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18.2 20.0 0.0 23.1 15.0 

χ2 검정
χ2=4.657
p=.459

χ2=8.313
p=.140

<표 12> 유해 저작물 접속 장소 및 접속 동기

4.1.5 인터넷 통한 낯선 만남 

가상의 대인 관계 지향성

가상의 대인 관계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이 실제 친구들 보다 더 편하고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22.3%의 학생이 매우 

그렇거나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χ2

검정 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

고 5학년보다 6학년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

람들을 더 편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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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런 편임 4.0 6.4 1.5 4.5 3.2

대체로 그런 편임 18.3 20.3 16.3 16.5 21.1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임 26.2 25.6 26.8 23.4 30.3

전혀 그렇지 않음 51.5 47.7 55.4 55.6 45.4

χ2 검정
χ2=14.304,
p= .003**

χ2=9.278
p= .026*

<표 13> 가상의 대인 관계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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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 경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5.4%가 직접 만났다고 응답하였으며, 19.4%가 전

화번호만 교환하거나 통화도 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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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난 적 있음 5.4 5.0 5.9 4.5 6.7

직접 만난 적 없지만 전화통화 함 10.7 11.7 9.6 10.3 11.3

만남통화 없었지만 전화번호 주고 받음 8.7 8.3 9.0 7.9 9.9

그런 경우가 없음 75.2 75.0 75.5 77.3 72.1

χ2 검정
χ2=1.020
p=.796

χ2=2.978
p= .395

<표 14> 인터넷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 경험 

4.2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경험과 인식 

4.2.1 정보통신윤리교육 경험 유무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지에 대해서 34.9%나 되는 많은 학생이 교육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χ2검정 결

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5학

년이 6학년보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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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65.1 68.3 60.4

없음 34.9 31.7 39.6

χ2 검정
χ2=6.037
p= .049*

<표 15>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경험

4.2.2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모

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27.8%), “인터넷 중독 예방 방법”(19.5%), 

“저작권 보호”(16.8%) 등의 순으로 응답 결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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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 27.8 29.5 25.1

인터넷 중독 예방 방법 19.5 20.1 18.6

개인정보 보호 방법 11.7 9.4 15.2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과 컴퓨터 보안 5.3 3.9 7.6

유해정보 차단 방법 5.9 4.5 8.2

저작권 보호 16.8 18.1 14.6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 이용 방법 12.5 13.8 10.5

기타 0.5 0.7 0.2

<표 16> 학교에서 배운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

4.2.3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 경험이 유익했는

지를 알아본 결과, 11%가 대체로 또는 전혀 유익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χ2검정 결과, 학년별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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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받은 
정보통신윤리교
육의 유익성

매우 그런 편임 33.9 38.4 29.6 40.2 23.2

대체로 그런 편임 55.1 48.9 60.9 49.7 64.3

대체로 그렇지 않음 8.1 10.0 6.4 7.0 10.1

전혀 그렇지 않음 2.9 2.7 3.1 3.1 2.4

χ2 검정
χ2=7.376
p= .061

 χ2=14.614
p= .002

**

<표 17> 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

4.2.4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44.4%가 

“조금 필요하다”, 40.9%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이와 비교할 때, 14.7%의 학생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χ2검정 결과, 학

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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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함 40.9 41.1 40.7 47.7 30.8

조금 필요함 44.4 43.6 45.2 38.3 53.5

거의 필요하지 않음 9.4 9.1 9.8 8.8 10.3

전혀 필요하지 않음 5.3 6.2 4.3 5.2 5.4

χ2 검정 χ2=1.423
p= .700

χ2=20.236
p=.000***

<표 18>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 필요 인식

4.2.5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정

보통신윤리교육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과 컴퓨터 보안”(32.6%), “개인정보 

보호방법”(22.6%), “인터넷 상에서 지켜야 할 예

절”(13.8%), “인터넷 중독 예방방법”(13.8%) 등의 

순으로 결과가 보고되었다. 앞에서 알아보았던 

학교에서 실제로 배운 내용과 비교할 때, 실제 

교육 내용과 학생들이 배우기를 희망하는 교육 

내용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χ2

검정 결과,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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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 13.8 12.5 15.3 9.8 4.1

인터넷 중독 예방방법 12.8 16.1 9.3 7.1 5.7

개인정보 보호방법 22.6 21.2 24.0 13.6 9.0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과 컴퓨터 보안 32.6 35.4 29.4 19.0 13.6

유해정보 차단방법 5.2 4.8 5.7 3.1 2.2

저작권 보호 5.7 6.2 5.1 3.5 2.2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 이용방법 5.4 2.0 9.0 2.8 2.6

기타 1.9 1.7 2.2 1.2 .7

χ2 검정 χ2=26.193
p= .000***

χ2=6.579
p=.474

<표 19> 학교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용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정보화 역기능

별 경험과 인식’ 그리고 ‘학교에서의 정보통신윤

리교육관련 경험과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한 세부적인 실태 이해와 그에 맞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성과 학년에 따른 차

이가 존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학년별 차이를 반영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윤리와 관련한 학생들

의 경험과 인식은 성과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서, 사이버 언어폭력, 개인정보 도용, 저작권 침

해, 유해 저작물 이용,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그리고 6학년이 5학년보다 정보통신윤리 의식

과 실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성과 학년을 고려한 지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인터넷 언어 순화 교육 및 언어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도움 제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2.6%의 학생이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22.3%의 학생이 언어폭력의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학생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많이 노

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해를 당했을 때 48.4%의 학생이 아무에게도 도

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개인정보 도용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도

록 지도가 필요하며, 그 도용을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해서 

15.9%의 학생이 자주 또는 가끔 개인 정보를 도

용했으며, 10.3%의 학생이 경우에 따라서 또는 

필요하면 언제나 개인정보를 도용해도 되는 것으

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도용 이유

로 게임 사이트 가입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

이 81.3%나 되었다. 특히 게임과 관련해서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쿨링오프제, 셧다운제 

등의 제제를 학생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하

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넷째,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저작권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에 대한 

설문 결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응답

한 학생이 73.9%인데 반해, 숙제를 할 때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베끼는 일에 대해서는 53.2%의 학

생만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하여 저

작권에 대한 모순된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작권을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등과 같

은 자료에만 제한하는 저작권에 대한 좁은 인식

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에 저작권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유해 저작물 관 

련 교육과 대처가 필요하다. 남학생의 8.6%와 6

학년의 7.1%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 사이트에 접

속하게 된 경로는 “친구들이 알려줘서”가 31.9%, 

“우연히”가 29.8%로 조사되었다. 이에 또래 친구

들의 소개로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우연히 

접속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학교에서는 

유해 사이트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친구들 간의 관계 개선 노력과 인터넷

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지도가 필요

하다. 22.3%의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

들을 실제 친구들보다 더 편하게 느낀다고 응답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 본 학생들이 1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상적 대인관계 지

향성 및 인터넷을 통한 낯선 만남이 가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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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육적인 필요는 물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용을 구성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정

보통신윤리교육 내용을 조사한 결과, 빈도가 가

장 낮았던 응답이  “바이러스 예방과 컴퓨터 보

안”(5.3%)이었다. 이와 비교할 때,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이러스 예방과 컴퓨

터 보안”(32.6%)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가르치는 

내용과 배우기를 희망하는 내용 간의 차이를 보

완하는 대처가 요구된다.

이상의 사항들과 더불어서 정보화 역기능을 예

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먼저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국어, 도덕, 사회, 실과 등 여러 교과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9%의 학생이 정보

통신윤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결과

에서 나타나듯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윤

리교육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여

러 교과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전문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보급 및 교사 연수를 

통해 내실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실천적 측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은 학

교와 가정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학교에서 올바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

기 위해서는 방법론 측면의 다양한 연구 및 실천 

노력과 더불어서 정보화 역기능과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기적으로 실시

되어서 학생들의 관련 경험과 인식 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고 

지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이해와 대처는 최근 학생들의 스

마트폰 이용률과 의존율이 증가하고, 향후 디지

털교과서의 이용과 함께 모바일 기기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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